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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참여연대, LG그룹 부당주식거래로 공정위에 조사요청

LG그룹5개계열사가저가매각,고가매입등의방식으로특수관계인을지원한혐의있어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張夏成 고려대교수)는 6월 7일 LG그룹 5개 계열사들을 부당

주식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하였다. 참여연대가 조사요청한 LG그룹 계열사들은

LG화학, LG전자, LG정보통신, LG캐피탈, LG텔레콤 5개사이다.

2. 참여연대는 LG그룹 계열사들이 ①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했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또는 ②

특수관계인들에게 계열사 소유주식을 저가로 매각하여 특수관계인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던 점과 ③ 계열사 주식을 정당한 절차없이 특수관계인들에게 배당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한 점을 밝히고, 이를 공정위가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조사요청된 LG 계열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재벌의 특수관계인들에게 주가의

시세차익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고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이고, 재벌총수 등 특수관계인이 비상장 계열회사를 지배하도록 하거나 막대한 주식매각 차

익이나 평가차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의 집중을 유지·강화 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한다.

4 . 조사요청한 주식거래에는 지난 4월 4일 LG화학과 구본무 회장과 특수관계인들간의 주식거래를

포함하여 지난 해 6월부터 올 4월까지의 거래가 포함되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4일의 LG화

학의 주식거래에 대해 의혹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LG그룹 계열사들과 그룹오너들간의 주식거래

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총 11건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하였

다.

▣ 별첨자료 ▣ 1. 공정위 조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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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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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LG그룹계열사부당주식거래에대한조사요청

날 짜 2000. 6. 7. (총 5 쪽)

LG그룹 계열사의 부당주식거래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

참여연대는 다음 별첨한 자료와 같이 LG그룹 5개 계열사와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

수관계인간에 부당한 주식거래행위가 있었기에 귀 위원회에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자료▣

1. 조사요청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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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요청서

Ⅰ. 불공정거래 관련 회사 및 관련자

1. 피조사요청인

LG화학, LG전자, LG정보통신, LG캐피탈, LG텔레콤

2. LG그룹

기업집단 「LG」는 2000.4.15.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

을 받았으며, 자산합계가 476,120억원으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을 받은 30대 기업

집단 중 3위에 해당하고 모두 43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력업종은 전자, 화학, 원

유정제, 무역업등이다.

Ⅱ. 피조사요청인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

1.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의 고각매입을 통한 부당지원행위

가. LG화학

□ 행위사실

LG화학은 특수관계에 있는 LG그룹의 총수일가 소유의 LG칼텍스정유 주식 및 LG유

통 주식을 아래와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한 경제

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부당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① 1999. 6. 28. 허창수 외 15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 LG칼텍스정유

1,040,144주를 100,894백만원(주당 97,000원)에 매입

② 1999. 6. 28. 구본준 외 14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 LG유통 주식, 329,970

주 61,044백만원(주당 약18만5천원)에 매입

③ 1999. 12. 9. 구본준 외 30인 (특수관계인) 소유 LG칼텍스정유 1,674,555주를

167,456백만원 (주당 100,000원)에 매입

④ 2000. 4. 4. 구본무 등 25인 (특수관계인 등) 소유 LG유통 주식164만4998주 2468여

억원(주당 15만원)에 매입

⑤ 2000. 4. 4. 구자경 등 27인 (특수관계인 등) 소유 LG칼텍스정유 주식,씩 118만주

1298억원에 매입(주당 11만 원)



□ 고가매입의 부당성

- LG화학이 1999. 8. 30. LG유통 출자때 주당 10만원에 244,702주 매입한 것과 비교

할 때 비상장인 LG유통주식을 18만5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특별히 주가상승요인과 객

관적인 거래가격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입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과도하게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장에서 판단하기에(투신업계 한 펀드매니저 견해) LG칼텍스정유의 주식 적정가

는 9~10만원선 임에도 불구하고 11만원에 매입한 것은 고가로 매입한 것임.

- LG화학의 경영진들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

여 회사의 이익을 유출하면서까지 특수관계인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배임

행위임.

- 또한 특수관계인이 매각 당시 공정가격의 차액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식을 매입할

당시 매입대금에 비해 매각대금의 현격한 차이로 특수관계인들은 막대한 경제적 차익

을 얻게 되었으므로 부당한 지원으로 볼 수 있음.

- LG화학은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여 LG계열회사에 다시 출자 및 지원

을 하게 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을 한 것임.

나. LG전자

□ 행위사실

LG전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LG그룹의 총수일가 소유의 LG유통 주식을 아래와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부당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① 1999. 6. 29. 구본길 외 20인 (특수관계인) 소유 LG유통 주식 329,967주를 61,044백

만원(주당 18만5천원)에 매입.

② 1999. 12. 10. 구본무 외 57인 (특수관계인) 소유 LG유통 주식 1,410,000주를

183,300백만원 (주당 13만원)에 매입.

□ 부당성

- LG전자가 1999. 8. 30. LG유통 출자시 주당 10만원에 244,702주를 매입한 것과 비

교하여 볼 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LG유통주식 가격인 18만5천원 및 13만원은

현저하게 고각라고 볼 수 있습니다.

- LG전자의 경영진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회사의 이익을 유출하면서까지 특수관계인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배임행

위임.-

- 따라서 LG전자는 공정한 주식가격과 특수관계인에게 매입한 가격과의 차이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여 공정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

음.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 저가매각을 통한 부당지원행위



가. LG화학

□ 행위사실

1999. 6. 28. LG화학 소유의 LG석유화학 주식의 70%인 2,744만주를 주당 5,500원(총

150,920백만원)에 구본준 외 33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하게 저가로 매각

하여 동인들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 부당성

- 특수관계인들이 매입한 주식의 가격은 주식공모희망가의 50%밖에 되지 아니하며

매입한 특수관계인들은 상장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LG화학의 주식

매도가격은 현저히 저가로서 특수관계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지원한 것임.

- LG화학과 LG석유화학, LG칼텍스정유는 모두 석유화학의 수직계열화대상인데, LG

칼텍스정유는 수직계열화를 위해 지분을 매입하였지만, LG석유화학은 지분을 매각하

는 모순을 보이고 있으므로 수직계열화를 위한 주식매입으로 볼 수 없음.

- 2000. 4. 6. LG석유화학이 코스닥 등록하였으며 그 당시 공모희망가 주당 10,000만

원이었고, 현재 시장가는 ( )원이므로 이 가격과 비교할 때 최소 1230억원 시세차익

획득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LG화학으로부터 LG석유화학 주식을 매입한 LG기업집단

의 특수관계인들은 시세차익만큼의 지원을 받은 것임.

- LG화학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와 같은 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 계열회

사의 주식을 상장전에 저가로 인수토록 함으로써 동비상장 계열회사를 지배하도록 하

거나, 동 비상장 계열회사 주식의 상장후에 막대한 주식매각 차익이나 평가차익을 얻

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의 집중을 유지·강화 시키고 부 (富)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토록

하는 행위임.

나. LG정보통신·LG캐피탈

□ 행위사실

- LG정보통신과 LG캐피탈은 자사소유 LG홈쇼핑 주식을 저가로 특수관계인인 LG그

룹 총수일가에게 매각하여 동인들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① LG정보통신 1999. 4. 16. 자사소유 LG홈쇼핑 주식 전량 101만6천주를 주당 6000원

의 6,096백만원에 구자은 외 10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② LG캐피탈 1999년 자사소유 LG홈쇼핑 주식 62만9천주를 주당 6000원에 특수관계

인인 허창수 LG전선 회장 등에게 매각.

□ 부당성

- LG정보통신과 LG캐피탈이이 LG특수관계인들에게 매각한 LG홈쇼핑 주식가격은

1999년 12월 종근당이 LG홈쇼핑 주식 매각시의 주당 100,000원과 2000년 1월 21일

LG홈쇼핑의 코스닥 등록시 공모가인 주당 55,0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가격임.

- LG그룹 대주주들인 특수관계인들은 LG홈쇼핑 유상증자에 주당 20,000원으로 참여

하여 99년 4월 인수한 주식으로도 코스닥 등록시 공모가와 비교시 주당 49,000원의



차익, 총 500억원을 획득함.

- 결과적으로 LG정보통신과 LG캐피탈은 LG특수관계인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상장전

에 저가로 매도하여 동인들로부터 상장후 시세차익 획득하도록 부당지원을 한 것임.

- LG정보통신과 LG캐피탈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와 같은 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들

이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을 상장전에 저가로 인수토록 함으로써 동비상장 계열회사

를 지배하도록 하거나, 동 비상장 계열회사 주식의 상장후에 막대한 주식매각 차익이

나 평가차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의 집중을 유지·강화 시키고 부 (富)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토록 하는 행위임.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상증자 전 부당주식분배로 인한 부당지원행위

□ 행위사실

LG텔레콤은 1999. 12. 1. 현저히 저가인 주당 5000원의 가격에 유상증자 결의를 하고

거의 LG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구주주에게만 배정함으로써 동인들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였음.

□ 부당성

- 유상증자 당시 LG텔레콤의 장외거래는 3만원대였는데 이의 6분의 1밖에 안되는

5000원에 유상증자를 하고 구주주에게만 배정한 것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향후 상

장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임.

- 주주 계열사로부터 주당 6000원에 매입한 자사주 중 150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보

관시켰다가 유상증자 전 우리사주조합 소유중 50만주의 명의를 총수일가와 임원에게

임의변경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점 및 우리사조합에 대한 주

식배정은 이사회 결의사항임에도 이사회결의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 의결

도 없었으므로 이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임.

Ⅲ.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조사요청된 LG 계열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

위는 재벌의 특수관계인들에게 주가의 시세차익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회사

의 손해를 감수하고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한 배임적 행위이고, 한편 재벌총수 등

특수관계인이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을 상장전에 저가로 인수토록 함으로써 동비상

장 계열회사를 지배하도록 하거나, 동 비상장 계열회사 주식의 상장후에 막대한 주식

매각 차익이나 평가차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의 집중을 유지·강화 시키고 부

(富)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토록 하는 행위로써, 이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목

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형적이고 당연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따라서 위 LG계열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3조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